
[이감 국어 모의고사 시즌5-4차]

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Ⅰ 제4차 예비평가 
언어와 매체 35번 해설을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보충 설명 드립니다.

문항번호 구분 수정 전 수정 후

언어와 매체 
35번

⑤번 선지
해설 정정

⑤‘히읗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[히읃]으로 발음되므로 
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. ‘많이’는 자음군 단순화에 
따라 [마ː니]로 발음되므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.

⑤‘히읗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[히읃]으로 발음되므로 
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. ‘많이’는 ‘ㅎ’탈락에 따라 
[마ː니]로 발음되므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.

④번 선지
보충 설명

 이감국어교육연구소에서는 ‘핥다’를 [할따]로 발음하는 것에 있어서 ‘ㅌ’이 뒤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되게 하고 그 뒤에 탈락이  
 일어난다고 보고, ④번과 같은 선지를 출제했습니다. 이는 국립국어원의 답변과 일치하는 바입니다.
 ※참고 : https://www.korean.go.kr/front/onlineQna/onlineQnaView.do?mn_id=216&qna_seq=256153

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 다른 견해 또한 안내드립니다. 

 다른 견해로는 ‘핥다’를 [할따]로 발음하는 것에 있어서 ‘핥다’의 ‘ㅌ’이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은 뒤 된소리되기와 
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[할따]로 발음된다는 것입니다. 
 어떠한 견해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, ‘핥다’의 음운 변동에 있어서 다른 견해도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앞으로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 어휘를 출제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. 

 편집 과정에서 생긴 오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
앞으로 신중을 기해 더욱 완전한 국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